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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frequency of advertisement and types of advertise
ment by items and to analyze a primary factors were reflected in the costumes by a policy of 
rule under the Japanese rule. Data was Mall Shin Bo's advertisement connected with costumes 
from 1910 to 1945 yea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order of the advertisement^ frequency was footwear, cosmetics, soap, headgear, west

ern style clothes, precious metals and so on.
2. The type of the advertisement was a format that transmits informs in all items. Cosmetics, 

hairdye and shampoo applied positive appeals.
3. In the military government, the advertisement^ frequency connected with costumes was 

37.5% and a shoe store was the first order. A shoes and headgear were high level, because 
of these were essential imports and were allowded as a proper articles for a western style 
clothes by a civilized policy.

In the political periods of civilization, the advertisements frequency connected with costumes 
was 54%. This result indicates industrial development of this period. Soap was the first order 
during 1924~1933 and cosmetics was the first order during 1934^1940. High level of the adver
tisement's frequency in these imports were reflected by a cultural policy as a link of an appease
ment measure In the political periods of a racial liquidation, the advertisement^ frequency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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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ted with costumes was 8.5% and the advertisement's order by items was cosmetics, a shoe 
store. The reason was that reflected the phases of the times that was serious by a shortage of 
goods and an reinforcement of wartime's attitudes throughout war.

I.序論

일제시대는 개화기 이후의 開放社會와 日帝의 

통치정책으로 한국인들의 傳統觀과 생활양식에 

있어 큰 변화가 일어났던 混亂期였다. 일반적으 

로 과도기의 특징은 그 사회의 정치 • 경제적 변 

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인데, 생활양식을 代 

辯하는 것 중 하나인 服飾은 시대의 반영물로서 

시대상에 따른 변화가 분명히 드러난다.

1910년 한일합방부터 해방된 1945년까지 日帝 

統治期를 분류하면, 1910년〜1919년 武斷統治期 

• 1920〜1937년 文化政治期 • 1937〜1945년 民族 

抹殺政治期이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은 한국경제 

를 일본 자본주의에 예속시키기위해 그들의 통치 

전략에 따라 국내공업발전을 저지하여 자신들의 

원료공급지이 자 외 국상품의 판매시 장으로만 제 

한했는더】, 이런 통치전략에 따른 산업구조가 신 

문광고에도 반영되어 외국 제품의 수입을 부추기 

는 역할을 했다.

광고는 시대 반영의 척도이자 산물로서 그 사회 

의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문화적 특 

성 또한 고려되어 文化의 바탕이 되는 가치관과 

사상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므로 문화가 갖고있 

는 누적성 • 전수성 • 변동성 등의 特性이 日 帝統 

治期 동안 우리나라 服飾文化에 어떻게 반영되는 

가를 광고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과거 王祖時代의 복식기록은 일부 상류층의 복 

식에만 국한되었으나, 近代부터 발간된 신문은 

일반대중을 위한 大衆的 인쇄물로서 신문이 발행 

되는 그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편집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 뿐만 아니라, 日帝 

의 文化政治期 동안 발생한 文藝大衆化에 의해 

대중이란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므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일제시대 服飾硏究에는 신 

문이 적합한 매체이다.

일제시대는 개화기의 영향 • 日帝의 통치정책 

으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 둥으로 외국제품들이 

광고를 매개체로 하여 국내시장에서 활발한 거래 

가 이루어지면서 국민의 衣生活이 급속히 변화되 

어, 服飾史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시기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관한 복식연구가 거 

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에 대한 필요 

성을 느꼈다.

본 연구의 목적은 每日 申報를 택하여, 創刊時 

期인 1910년부터 1945년 해방될 때까지 매일신보 

에 게재되었던 복식관련 광고를 중심으로 광고빈 

도와 광고유형을 분류하고, 일제시대의 통치정책 

과 산업구조가 복식에 미친 영향들을 분석하는데 

있다.

日帝時代에 다른 매체는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 

문에 신문을 선택했으며, 매일신보는 이 기간 동 

안 빠짐없이 발행된 유일한 한국어판 일간지이며 

總督府의 선전지로서 日帝의 정책을 다른 일간지 

보다 더 잘 반영했기 때문에 자료로 채택하였다.

n.社會•文化的背景

1. 日帝時代의 歷史的 背景과 產業構造

1919년~1945년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통치를 

받던 日帝時代이다. 큰 변혁이 있었던 開化期를 

뒤이은 시기로 開化期의 정치 • 사회적 변화뿐 아 

니라, 日帝의 통치정책과 그에 따라 변화한 산업 

구조가 우리나라 국민의 傳統觀과 생 활양식 에 큰 

영향을 미친 시기이다.

개화기는 1876년 병자수호조약으로 문호가 개 

방되어 일본이 서양열강들의 세력을 물리치고 한 

일합방된 1910년 까지인데, 일본의 영향력이 강 

화된 시기인 1894년 갑오경장으로 인해 신분제도 

폐지 • 단발령 공포 • 양복허 용 둥 우리 전통사회 

가 구조적으로 붕괴 되 었으며, 1910년 한일합방으 

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

日 帝統治期는 1910년〜：1919년 武斷統治期 • 

1920~1937년 文化政治期 • 1937~1945년 民族抹 

殺 政治期로 분류된다. 이 기간 동안 일본인들의 

植民地史觀은 조선에 있어서 經濟單位의 발전은 

자발적일 수 없고 경제조직이 발전된 타 文化에 

同化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일본언론의 사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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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韓國觀에 있어 경제와 재정문제를 가장 중 

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
武斷統治政策으로 인해 1910년 8월부터 총독 

부 기관지인1■매일신보」• 일본거주민들의 신문인 

『京城日報」• 영문판인1■서울프레스」만 남기고 모 

든 언론과 출판활동이 금지되었으며, 이 기간 동 

안 조선을 일본공업의 원료공급지이자 일본제품 

판매를 위한 시장으로 확보하기 위해 조선의 토 

지 • 교통• 통신• 금융•해운산업에 대한 기초작 

업이 이루어졌다》.

한편, 總督府는 회사령을 발포하여 조선의 민 

족자본이 형성되는 것을 억압하여 공업발전을 저 

지하고 외국의 상품시장으로만 묶어두려는 침략 

정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1910년~1917년 동 

안 한일무역은 수입초과로 인해針 수입은 2배로 

증가했는데叫 수입품의 중요품목은 구두• 모자 

•비누•맥주•자전거 둥의 消費財였으며% 화 

장품류와 세제류는 외국국적 의 광고주가 많아 수 

입의존율이 아주 높았다”. 國內공장의 업종을 보 

면 전통적 수공업 분야인 염직업 • 피혁업 • 금세 

공 둥에는 조선인 경영의 공장이 많았지만, 거액 

의 자본이 필요한 비누 • 비료 • 인쇄업은 일본인 

소유의 공장이 큰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1911년 말 한국거주 일본인들 중 1 /3인 7만명 정 

도가 상업인구로° 이는 일본인들의 경제침략정 

책이 여실히 드러나는 점이다.

文化統治期는 이런 강압적인 武斷政治로 인해 

朝鮮民들의 항일투쟁이 강화되어 1919년 3 - 1독 

립운동이 일어나자 1920년부터 문화정 책으로 통 

치전략을 변화시켜 韓人系 민간지 발행과 사립학 

교설립을 허용하였으며, 일본의 大衆運動에 영향 

을 받아 文藝大衆化를 기본으로 하는 대중이란 

개념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제 1차 세계대전 중 비약적인 발전을 한 일본 

경제는 그 후 對外貿易의 감소로 침체상태에 빠 

지자 遊休資本으로 한국에 진출해 불경기를 타개 

하려 했다. 그 결과, 1920년대의 10년간 국내에 

설립된 일본인 소유회사는 약 4배로 증가하여 

76.1%나 되며, 1929년 공산물 수입액은 수요액 

의 54%를 차지하여 공산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졌다. 1929년 世界恐慌의 타격으로 생긴 일본산 

업계의 불황으로 일본기업들이 조선에 진출하여 

1930년 이후 조선내에 근대공업의 붐이 일어나°, 

工產品의 生產額이 1921년 15.4%에서 1936년 

31.3%로 중가했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 조선 

내의 민족계기업주 중 다수가 서민출신이며 1930 
년대 민족자본은 中小 섬유가공업에 기반을 두는 

데 불과했다叫

1938년부터 실시된 민족말살정책으로 조선역 

사교육 • 한글사용을 금지하고, 創氏改名 • 신사 

참배의 강요 • 한인계 신문과 잡지 폐간 등의 모 

든 문화행사를 탄압했으며, 1930년대말 대동아전 

쟁과 1941년경 태평양전쟁 및 제 2차 세계대전의 

여파로 생긴 물자부족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경기 

가 후퇴되고 통제경제체제로 변했다叫 또한 일 

본경제의 戰時態勢는 강화되어 한반도로 군수산 

업자본이 진출되고 中小產業資本에 대한 일본독 

점자본의 收奪이 강화되었는데。, 이 기간 동안 

일본인 자본은 94%이나 조선인 자본은 6%로 격 

감되 어 抹殺政策이 국내산업구조에 큰 영 향을 미 

쳤음을 알 수 있다叫 이후, 1945년 8월 15일 해방 

을 맞았다.

2.每日申報
1904년 영국인 發說（영국명:Bethell）이 창간 

했던 대한매일신보를 朝鮮總督府가 1910년 8월 

30일 매수하여 '매일신보'라는 이름으로 경성일 

보사에 통합시켰다. 1910년부터 1945년까지 발행 

된 유일한 신문이며, 武斷政治期 동안 유일한 한 

국어판 일간지로 일본의 식민정책을 옹호한 어용 

지이다⑵.

3.1 운동 후, 文化政治의 일환으로 민간지 발행 

이 허용되어 조선일보 • 동아일보 둥 4개의 일간 

지가 발행되었으나, 매일신보는 여전히 경성 일보 

의 하수인 역할에 불과했다. 1930년~1938년간 

편집국의 獨立期를 맞은 후, 1938년~1945년은 

매일신보가 하나의 신문사로 독립하였는데 다른 

민간지들의 폐쇄로 두 번째 獨占期를 맞는다.

매일신보는 독립채산제였으므로 광고유치에 

매우 적극적 이었고 광고업무를 취급하는 광고인 

도 전문화 • 분업화되기 시작했으며, 광고의 효력 

에 대한 기사나 사설을 통해서 광고의 이용을 촉 

진시키고자 했다. 1911년 7월 6일자 "광고의 효 

력”이라는 논설에서 광고는 사업의 번창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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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필수적이며侦, 광고를 통해 수백가지의 물건 

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다m는 논지를 밝히기 

도 했다.

3.新間廣告
매스미디어는 인간의 觀念형성에 막강한 이데 

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전통사회에 

서 산업사회로 바뀜 에 따라 사회규범을 강화하는 

기능도 있는”,강력한 힘을 지녔다. 신문광고란 

특정 광고주가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에 관한 정보를 신문이라는 인쇄매체를 통해 인 

지시킨 후 구매하도록 하는 활동이며, 시각적 효 

과와 문자를 수단으로 광범 위한 보급성을 갖고서 

즉각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광고매체로 선 

호되고 있다.

사회의 반영물로서 광고는 사회의 문화적 특성 

을 먼저 고려해야 하므로 가족지 향의 문화권에서 

는 가족소구의 이용이 필요할 것이며 위생을 중 

요시여기는 문화권에서는 상품의 순수도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광고의 경우 수출 

시장의 언어• 문화• 관습•생활양식•국가적 금 

기에 대한 사전조사가 필요하다. 광고를 소구유 

형으로 분류할 때 非비교광고와 비교광고로 나누 

거나叫 이미지광고와 정보전달형광고로 구분하 

기도 하는데 정보탐색이 필요한 제품은 정보전달 

형광고가 효과적이다. 또한 제품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는 긍정적 소구와 불이익 

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을 연출하는 부정적 소구가 

있으며, 상품의 가격 둥 경제적 이점을 강조하는 

경제적 소구가 있다I".

일제시대 新聞廣吿史를 보면 1920년-1925년은 

한국 근대 인쇄광고의 發芽期로서 해방이후까지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이때부터 광고표현에서도 

문자와 사진 • 일러스트레이션이 다양하게 활용 

되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1920년대 대부분의 

광고들은 서구적 이미지나 일본풍의 광고표현이 

대부분이었며 극소수 조선기업의 광고만이 민족 

적인 내용을 표현하여 시대상을 반영하였으나叫 

일본광고에 비해 수준이 낮다分.

1930년대는 광고의 전성기로 이 시기의 공업성 

장은 매일신보 및 동아일보 • 조선일보 둥 국내신 

문의 광고량과 面數 증가에도 나타났는데, 1920 

년~1936년간 광고매체로서 잡지의 위치는 불안 

정하였기 때문에分 신문광고가 더 인기있는 매체 

였음을 알 수 있다. 1941년 2차대전의 발발로 인 

해 신문의 광고량과 面數도 감소하며 광고는 쇠 

퇴하게 된다.

m.結果

1.外衣

1)洋服
洋服은 1894년 갑오경장을 계기로 정부가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 제반제도를 개 혁하는데 있어 먼 

저 服制改革을 실시하면서 착용하기 시작했다20).

洋服에 관한 광고는〈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414件 (2.5%)으로 신문에 나타난 

14가지 服飾관련제품 중 광고순위 가 5번 째 

이다. 남성용 洋服광고는 1910년부터 시작 

되어 양복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1925 
년부터 둥장한 학생복 • 여성복 광고의 빈도 

는 아주 낮지 만 1930년 전후 男性服과 여학 

생교복에서 양복착용이 선행되면서 한복과 

양복착용의 이중구조인 과도기적 복식문화 

가 발생하였다.

광고 유형은 정보전달형 광고로서 모델그 

림 옆에 직물종류•가격 •양복점명을 제시 

하여 양복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 

하는 것이 특징이다. 광고크기는 1934년 商 

會광고가 시작되면서 대형화되었으며,，洋 

服 半額 提供' • 균일가격 둥의 割引價를 제 

시하는 경제적 소구를 사용하기도 했다.

일본인 상점인 丁子屋양복점이 양복광고 

를 주도하여 高價品인 제품에서 일본인 상 

인의 優位를 증명하며, 옷감과 附屬品一式 

이 직수입품임을 明記한 광고에서 수입품이 

우리나라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함을 알 수 

있다. 일제시대 양복광고 중 1910年代 광고 

빈도가 12%로 가장 낮은 이유는 그 당시 양 

복이 매국의 상징처럼 되어 양복화의 경향 

이 덜했기 때문이며, 문화통치기인 1920년 

~1937년간 52%의 높은 광고빈도는 우정 국 

직원 • 재판소 정리 • 학생의 제복이 洋服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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됨으로서 양복착용 인구가 증가하여 3.1 운동 이 

후부터 1930年代 末 대동아전쟁으로 물자가 부족 

해질 때까지 평상복의 양복화가 사회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일반대중보다 앞서 改化되어 洋服 

을 수용한 사람들이 민족을 대표하는 중요인물이 

됨으로서 양복 문화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온m 
것이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1922년 기사22)에서 "도회지 과반수 이상이 洋 

服을 착용하며 양복텸수도 증가한다”고 했는데, 

실제 1922년 한해 동안 광고빈도가 1910년부터 

시작해서 가장 많으며, 1927년은 양복수요가 절 

정에 달했다对. 1921년 기성복판매 광고 • 1934년 

幼年用 洋服 광고 • 1936년 編物광고에서 洋服이 

정착되어가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육군의 피복협회에서 1937년 제정한 4가지 型 

의 國民服은 양복처 럼 평상시 착용하다가 유사시 

엔 최소의 가공으로 군복이 될 수 있는 특징을 지 

닌 것이었다2". 1938년 총독부는 전국의 교원과 

관공리에게 국민복착용을 지시하여淘 민족말살 

정치기에 실시된 통제경제체제와 일본의 전쟁태 

세의 분위기를 의복에 까지 강요하였는데, 국민 

표준복과 청년단복 광고는 1938년부터 시작되었 

다.

2) 婚具品 冠服과 圓衫

婚具品 冠服과 圓衫에 대한 광고는 총 202件 

(1.22%)으로 광고순위가 7번째〈표 1참조〉로 정 

보전달형 광고이다. 1925년~1935년까지 광고가 

둥장하여 다른 시기와는 달리 문화통치기 의 관대 

해진 사회분위기를 알 수 있으며, 평상복으로 양 

복이 일반화되어 가지만 혼인복은 여전히 傳統服 

착용이 우위에 있음이 드러난다.

3) 外妾
外套광고는 총 127件 (0.77%)으로 8순위〈표 1 

참조〉이나 광고횟수가 극히 적으며, 남녀용 만토 

• 防水袍•防雨袍•오바•防寒用 外套•학생용 

雨衫 • 레인코트라는 명칭으로 표현되었는데, 망 

토•레인코트•오바라는 서구식 의복명에서 유 

럽이나 일본으로부터 도입된 것임을 알 수 있다.

1915년~1924년 망토광고가 주를 이루다가 그 

이후는 防水袍광고가 대부분이었으며, 1934년 양 

복과 방한용 외투 • 남성용 외투를 함께 판매하는 

商會광고의 크기는 이전까지 광고와는 달리 大形 

이다.광고의 크기가 커진 것과 다양한 종류의 의 

복을 판매하는 마케팅에는 문화정치기동안 문예 

대중화에 바탕을 둔 대중의 개념이 적용된 것이 

며, 서구식 외투는 문화정치기가 절정인 시기에 

일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内衣

內衣에 관한 광고는〈표 1〉에서 보듯이 총 4件 

(0.02%)의 극히 적은 횟수로 광고순위가 가장 

낮으며,가격과 재료를 명기한 정보전달형 광고이 

다. 양복착용시기에 맞춰 양복에 적합한 속옷으 

로 1913년 매일신보사 內 代理部에서 上下壹組로 

된 白綿製 서양내의를 광고한 것이 최초인데, 內 

衣의 수입은 당시 日帝의 수입개방정책의 결과이 

다.

양말직조기술이 향상되어 1934년 창립된 朝鮮 

메리야스 공업회사는 메리야스 내의의 생산을 목 

적으로 평양에서 처음 설립되었는데, 그 당시 내 

의는 일상적인 품목이었지만 조선인기업의 영세 

함 때문에 광고횟수가 적지 않았나 추측해본다.이 

후 일본산 메리야스와 경합관계가 되자 1937년 

일본의 통제 정책이 시작되어 "섬유공업 설비제한 

령'의 공포로 메리야스공업의 신설 및 증설을 제 

약하다가, 1938년 조선공업조합령'을 공포하여 

공업단체의 통제 및 공업활동을 규제하였는데。 

광고도 1937년 田組興商店이라는 日本人業主의 

광고 이후는 둥장하지 않는다.

3. 化粧品 및 美容製品

1)化粧品
1911년 美顏水광고로 시작한 화장품광고의 횟 

수는 총 3,535件(21.4%)으로 복식관련제품 중 

광고순위가 2순위이다 (표 1). 광고빈도를 시기 

별로 보면, 1910年代는 8%로 낮았지 만 문화정 치 

기 동안은 77%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문화정 

치기는 일제시대 복식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로서 근대공업의 활성화와 대중문화라는 개념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대중을 대상으로 신문의 광 

고양도 증가되고 복식광고비율 또한 54%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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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매일신보에 나타난 복식관련제품 광고빈도 분석

y 목 

연?、 양복 관복 외투 내의 화장품 비누 세분 샴푸 염모제 신발 모자 귀금속 양산 양말 합계 빈도

*10 3 9 32 12 56 0.3%
11 177 69 246 1.5%
12 3 256 39 3 301 1.8%
13 22 1 794 98 8 923 5.6%
14 1 1 3 567 85 22 679 4.1%

15 1 1 41 8 498 114 65 728 4.4%
'16 7 17 15 692 131 42 904 5.5%
，17 1 9 11 557 96 42 5 716 4.4%

*18 12 3 15 1 1 1 631 114 10 788 4.8%
19 1 12 189 25 8 473 78 43 5 834 5.1%
'20 2 1 160 38 3 385 40 10 5 644 3.9%
，21 3 1 251 117 1 10 363 65 17 828 5.0%

'22 23 1 144 148 4 6 143 41 6 516 3.1%
'23 8 5 104 110 8 145 41 3 424 2.6%
*24 13 1 98 152 2 6 79 26 377 2.3%
，25 8 1 1 190 190 4 4 250 35 2 685 4.2%
，26 3 1 117 242 4 81 16 1 465 2.8%

'27 10 10 16 153 303 3 6 116 13 5 637 3.9%
*28 20 13 1 139 190 1 1 111 7 3 486 3%
*29 1 1 1 144 162 90 1 400 2.4%
*30 4 34 11 104 152 5 50 5 1 366 2.2%
，31 6 35 3 85 230 2 40 2 403 2.4%
32 1 34 6 232 200 3 61 2 4 543 3.3%
'33 3 19 11 118 263 3 6 59 2 1 485 2.9%
,34 17 36 2 215 180 2 8 89 19 4 572 3.5%
'35 26 12 6 111 56 1 12 141 6 29 400 2.4%
'36 42 14 102 38 4 3 43 1 15 262 1.6%
'37 41 3 1 190 49 4 5 97 8 9 408 2.5%
，38 56 153 26 3 5 51 9 8 311 1.9%
,39 45 10 111 22 4 10 62 10 1 275 1.7%
'40 26 3 78 19 1 44 171 1.0%
*41 26 53 1 1 4 4 208 297 1.8%
'42 1 94 141 236 1.4%
*43 46 6 52 0.3%
'44 39 9 48 0.3%
*45 24 24 0.1%
합계 414 202 127 4 3535 2915 48 54 98 7541 1184 339 5 26 16492 100%
빈도 2.5% 1.22% 0.77% 0.02% 21.4% 17.7% 0.3% 0.33% 0.6% 45.7% 7.2% 2.07% 0.03% 0.1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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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높게 나타난 시기이다. 특히 1934년"느940년 

간 화장품광고는 복식관련제품 모두 중 광고횟수 

가 1순위로 나타났는데, 광고에 둥장했던 화장품 

의 대부분이 수입품으로 이 시기 수입품 의존율 

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광고유형은 모든 제품이 사용법을 설명하는 정 

보전달형 광고와 제품사용으로 얻을 수 있는 이 

점을 명기하는 긍정적 소구를 사용하였다.

광고를 통해 본 化粧品會社 중 별표(才V/)美 

화장품 • 구라부 (夕 ：厂)화장품 • 레도(L- 卜) 화 

장품 • 호가 (亦-力-)화장품 • 金鶴화장품 • 자생당 

화장품은 일본기업으로 이들 기업들의 제품은 광 

고횟수가 빈번하며 광고사이즈도 대형인 반면, 

조선기업인 三好화장품•朴家粉화장품•三美화 

장품 • 엔젤화장품 • 동방화장품은 광고횟수가 적 

고 광고크기도 작다. 그 중 朴家粉광고는 한문과 

한글을 섞어 '조선사람은 조선 것을 아모조록 만 

니 쑵시다，라는 카피를 통해 민족적 양심에 호소 

하는 소구전략으로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였다 

19)

신제품이 출시된 연도를 보면 1911년 美顏水, 

1915년 美髮液, 1916년 白粉 • 향수 • 포마드, 

1919년 크림, 1930년 코론, 1936년 도랑 • 콜드크 

림 • 水白粉으로 나타나, 1910年代 기초화장품부 

터 시작된 화장품 역사가 문화정치기엔 품목이 

더욱 다양화 • 세분화되어 가는 것을 광고를 통해 

알 수 있다.

총 3535件 중에서 품목별 광고횟수를 보면 백 

분 1235회(35%), 크림 830희(23.4%), 화장수 

583회(17%), 美髮液 315회(9%), 향수 212회 

(6%), 포마드 112회(3.2%), 코론 73회(2.1%), 
콜드크림 27회(0.77%), 도랑 12회(0.3%), 水白 

粉 3회 (0.08%)의 順으로 나타났으며, 제품이 아 

닌 화장품회사 광고도 177회 (4.8%) 였다.

年度에 따라서 광고횟수가 1순위인 품목이 달 

라져 1911년 ~1915년 화장수 • 1915년〜1917년 

화장수와 白粉 • 1918년-1935년 白粉 • 1936년 

-1945년 크림으로 나타났는데, 白粉은 19년동안 

화장품 중 광고횟수가 가장 많아 그 인기도를 중 

명한다.

광고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품목은 다음과 같 

다.

첫째, 白粉광고를 보면 얼굴을 하얗게 한다며 

제품에 대해 긍정적으로 소구한 것을 모든 화장 

품회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물분을 

바른 후 가루분올 발라야 하며期, 백분에 납성분 

이 있어 어린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에게 조심을 

요했는데涮, 1916년 救世藥館의 '無鉛 美人白粉' 

이라는 광고카피에서도 기존 백분에 납성분이 있 

음을 반영한다. 1916년~1945년까지 빠짐없이 광 

고되어 시기를 막론하고 가장 사랑받았던 화장품 

임을 알 수 있다.

둘째, 크림은 수분이 많은 유성크림으로 화장 

의 기초인데2”, 광고의 설명문에 피부가 윤택해 

짐을 명기하였으며 1919년~1945년까지 항시 광 

고되었다.

셋째, 화장수는 희사에 따라 美顏水 • 液 • 乳液 

둥으로 표현하였다.광고카피에서 여드름제거 • 

자외선 차단•피부보호제• 미백제의 효과를 지 

닌 것으로 洗面이나 浴後 사용하는 신사숙녀용임 

을 명기했으며, 1911년부터 1943년까지 빠짐없이 

광고되 었다.

넷째, 여성용 美髮液인 香油광고는 1918년 

~1943년 광고되 었으며, 남성용 美髮液인 포마드 

는 1916년~1942년까지 횟수는 적지만 꾸준히 광 

고되었다. 1942년에는 화장품 광고 중 香油가 2 
순위이고 포마드 또한 3순위로 나타난 점을 미루 

어 봤을 때, 1942년경 美髮液에 관한 소비자의 관 

심과 사용률이 높아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다섯째, 코론은 화장전 고운피부를 만들거나 • 

백분 개는 물에 섞거나 • 면도후 사용하는 액체로 

서 1930년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했다.

여섯째, 향수에 관한 광고는 총 212件(6%)으 

로 화장품광고 중 5순위이다. 1916년 쓰바메 ('•> 

八？<)향수 • 1918년 三百番향수 • 1919년 오리지 

날( 才，丿千勻-儿)향수 • 1920년 香晶이 있는데, 오 

리지 날향수는 1942년 까지 꾸준히 광고된 제품이 

다.

2)美容製品
美容과 관련된 품목에는 洗粉 • 비누 • 샴푸 • 

染毛製를 포함한다.

⑴洗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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洗粉은 乾性이어서 지방분이 필요한 사람에게 

비누보다 洗顏料로 적당한 것28)으로 광고횟수는 

48회 (0.3%)로 11순위이며, 1921년〜1941년까지 

횟수는 적지만 꾸준히 광고되었다. (표 1)

(2) 비 누
비누에 관한 광고는〈표 1〉에서 보듯이 총 

2915件 (17.7%)으로 服飾관련제품 중 3번 째로 

많이 광고되었다. 문화통치기인 1924년〜1933년 

간 服飾관련제품 중 1순위로 나타났는데, 일본인 

기업의 수입비누광고의 횟수가 많았던 것은 회유 

책의 일환인 문화정책과 수입품의존율이 높았던 

당시 산업구조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1935년부 

터 광고횟수가 급격히 감소하다가 1942년부터는 

광고가 없다.

거액의 자본이 필요한 비누업은 일본인 소유의 

공장이 우위를 차지해气 미쓰와(W'；八7)비누 • 

가다이( 力 彳)비누 • 花王비누 • 美活비누둥 모 

두 일본기 업제품으로 대부분 광고크기가 아주 크 

며 정보전달형 광고로서 긍정적 소구를 사용했 

다. 1918년 미쓰와비누 광고에는 유리지방이 없 

는 화학상의 純석검으로 화장용이나 모발 세척용 

으로 "경제에 合하다”며, 경제적소구를 적용하기 

도 했다.

특히 세안용 비누광고는 총 2846건(17.2%)으 

로 服飾관련제품 중 3순위인데, 경제침략정책으 

로 소비재 의 수입 이 증가하기 시 작한 무단통치기 

인 1914년 韓盛商會의 "서양비누 新 到着” 광고 

가 최초였다. 1911년 비누의 총수입액은 77,866 
천원으로 92%가 일본제품이고 8%만이 그 외 나 

라로부터 수입하여 수입의 일본편중이 심했으며, 

1917년의 총수입액은 203,800천원으로以 해가 거 

듭될수록 수입비율이 더 증가하였다.

1921년 광고가 시작된 實用白비누 광고는 총 

69회로 0.4%의 광고율을 나타낸 세 탁용 • 욕실 . 

셔름질 처 소용에 사용되는 세 탁비 누인 데, 광고에 

둥장한 것은 모두 일본제품이 다.

(3) 샴 푸

샴푸에 대한 광고는 총 54회로 0.33%의 광고 

율을 나타내어 10순위이며, 1933년 花王샴푸 광 

고를 시작으로 1941년까지 빠짐없이 광고되었다.

(표 1)

(4)染毛製
염모제광고는〈표 1〉에 의하면 총 98件으로 0. 

6%의 광고빈도를 나타내어 9순위이다. 1914년 

〜1920년 • 1938년〜1942년에 둥장한 나이스(二卜 

彳人 )染毛製 광고는 白毛를 赤毛染하여 黑髮로 

변환시킨다고 명기한 점에서 당시 사람들이 黑髮 

을 선호했음을 알 수 있다.

4.衣服附屬品

1)신 발

신발에 관한 광고는〈표 1〉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총 7541件 (45.7%)으로 복식관련제품 중 광 

고횟수가 1순위이다. 주로 洋靴店 • 鞋店 • 구두 

靴의 광고인데, 洋靴店광고 5925件(78.6%) • 鞋 

店광고 905件 (12%) • 구두靴광고 361件(4.8%) 
의 順으로 양화점광고의 빈도가 압도적으로 높았 

다. 대부분의 광고가 신발의 종류에 따라 가격을 

제시하는 정보전달형 광고이며 염가판매등의 경 

제적 소구도 사용하였다. 양말이나 양산광고와 

마찬가지로 광고의 크기가 상당히 작은 편인데 

작은 크기로 인한 저렴한 광고비로 광고의 빈도 

가 가장 높지 않았나 한다.

시기에 따라 무단통치기 62% • 문화정치기 31 
%■ 민족말살정치기 7%의 광고빈도를 나타내었 

으며, 1910년~1922년간 복식관련제품 중 광고빈 

도가 1순위 이 다. 1910年代 높은 광고율을 나타낸 

것은 무단 통치기동안 日帝의 정책에 의해 구두 

가 중요한 수입품목이었으며气 양복의 도입과 때 

맞춰 일제의 개화압력이 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1941년~1942년에도 복식관련제품 중 광고 

횟수가 1순위로 나타났는더), 민족말살정치기인 

1930년대 말, 대동아전쟁으로 인한 물자부족현상 

으로 통치경제체제로 전환되었으며 , 태평양전쟁 

과 제 2차 세게대전의 여파로 일본경제는 전시태 

세를 강화해 일본독점자본만 강화하여 국내산업 

전반을 탄압하고 한반도가 군수자본시장으로 경 

직되면서 신문지상에 대형 소비재광고가 거의 둥 

장하지 않고, 광고게재료가 저렴한 작은 크기의 

신발광고만 게재양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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洋靴店은 가죽으로 된 西洋靴를 제조 • 판매하 

는 상점으로 복식관련제품들 중 총 5925件으로 

36%의 비율을 차지해 광고순위가 1순위이며, 

1910년〜:1944년까지 꾸준히 광고되었다. 1910年 

代 복식관련광고의 61%를 양화점광고가 차지해 

무단통치기 동안 단연 선두품목으로 朝鮮總督府 

統計年譜를 보면 1911년 長輙 및 短靴의 총수입 

액은 44,793천원으로 일본으로부터 92%를 수입 

했으며叫 1910년 동경피혁회사의 광고에서도 각 

종 피혁품을 직수입했음을 명기하여 그 점을 밝 

힌다. 전통적 수공업분야인 피혁업의 경우 국내 

기술자들의 손재주가 뛰어나 재료를 수입하여 제 

조 • 수출까지했으며河〉, 조선인소유의 공장이 많 

았는데광고에서도 조선인업주의 이름을 붙인 

양화점 이 상당히 많이 나타난다.

鞋店은 經濟靴店 • 革新靴店에서 革新靴를 판 

매하는 상점으로 광고는 1912년에 등장하며 일제 

시대 게재되었던 鞋店광고의 90%를 1910年代에 

집중적으로 광고하다가 1922년 이후 고무輙의 출 

현으로 없어졌다. 광고에서 各 色의 모직으로 만 

들며 견고 • 편리함을 강조하였다.

고무靴가 상품으로 판매된 것은 1915년부터인 

데 이때는 일본에서 수입된 서양식短靴였으나,한 

국인 서민층이 즐겨 신은 구두靴는 1919년부터 

수요가 급증하자 1920년에 민족계기업인이 창안 

해 한국재래의 신발모양으로 개량 • 제조된 이후 

의 신발이며珂, 광고도 1922년부터 시작되어 

1941년까지 등장했다. 수요의 증가로 30년대 들 

어서는 대부분의 조선인들이 고무신을 신었는데 

D, 광고에서도 1933년과 1934년은 양화점광고보 

다 많아 이 때 고무신이 일상적인 신발로 된 시기 

임을 알 수 있다.

양말과 함께 평양의 2大 民族系공업 중 하나이 

며, 광고를 가장 많이 한 大隆고무주식회사는 조 

선내 가장 규모가 큰 고무공업회사로 1922년 H 
人의 자본과 합작하여 설립된 회사이다叫 반면, 

경성직조 주식회사의 별표고무화 광고는 한글 로 

고타입을 배열하여 소비자들에게 제시한 최초의 

광고였으며,우리를 강조한 헤드라인으로 민족적 

이미지를 강하게 전달했다叽

1914년 防寒 스릿바광고가 있었으며,실용화점 

에서 판매하는 운동화광고는 1928년에만 있었으 

며, 1933년~1935년 동안은 양복과 양화를 함께 

판매하는 商會販賣部 광고가 대형으로 게재되었 

고, 구두크림광고가 1934년〜1941년까지 있었다.

2）帽子
모자에 관한 광고는〈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총 1184件으로 7.2%의 광고빈도로서 4순위 

이며, 광고유형은 모자의 그림이나 사진에 모자 

명 • 가격 • 상점명을 제시한 정보전달형 광고이 

다.

1910년〜1939년까지 꾸준히 모자나 모자점광 

고가 있었으며, 1910년~1918년은 신발에 이어 

광고순위 가 2순위 였다. 1910년 '모자는 문명 의 冠 

이다' 라는 광고카피에서 당시 모자가 개화의 상 

징으로서 양복이나 洋靴와 함께 서 양모자의 붐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는데, 1919년~1927년간 

3〜4번 째의 광고순위를 유지하다가 1928년부터 

광고휫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모자는 1910年代 중요한 수입품목 중 하나로서 

6） 1911년 모자의 총 수입액은 141,456천원으로 

98%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했으며, 1917년은 모자 

총수입액 170,425천원 중 99%를 일본에서 수입 

하여5> 일본편중을 확연하게 드러낸다. 1912년 中 

山帽와 中折帽광고에는 영국산 직수입품임을 명 

기하였는데, 기사에서3。中山帽는 평상복에 • 중 

절모는 여행이나 운동복에 착용하는 것이 격식에 

맞는 차림이라고 했다.

1913년 남바위광고는 西洋帽와 傳統帽가 함께 

사용되는 복식 의 이중구조를 나타내며, 직수입한 

파나마모자 광고가 1914년부터 시작되는데 1924 
년에는 대만파나마 모자가 유행했다32,고 한다. 

1916년부터 광고에 등장한 鳥打帽는 여행할 때나 

운동복에 착용하는 모자로서3。中折帽나 中山帽 

와 함께 인기 있는 제품이 었다.

製帽所광고가 1921년부터 시작되어 조선에서 

도 이때부터 모자제작을 했음을 추측할 수 있는 

데, 1939년 舶來帽의 수입통제와 부분품인 안가、 

죽의 수입금지로 인해 1939년 겨울부터 종래와는 

다른 저렴한 국산모자가 출현했다33）고 하여, 이 

전 까지는 수입한 재료로 국내에서 제조한 제품 

이나 수입완제품을 판매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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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금속
귀금속에 대한 광고는 총 339件 (2.07%)으로 

광고순위가 6번 째 이다.〈표 1참조〉1913년 부터 

시 작하여 귀금속점 • 금비녀 • 금반지광고가 등장 

했는데, 금세공업은 조선인 경영주가 많았어인지 

»광고의 크기가 작고 단순한 광고였으나 1936년 

부터 금비녀 •금반지 •보석을 모두 취급하는 귀 

금속점 광고가 대형으로 게재되기 시작했다.

4) 洋傘
양산은 1911년 배화학당에서 여학생들의 쓰개 

치마 착용을 금지하자 검은 양산이나 횐수건을 

대신 사용하면서 시작된 것으로34) 女學生服이 일 

찍이 서양식교복을 채택한것과 마찬가지로 양산 

또한 여학생들이 먼저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洋傘광고는〈표 1〉에 의 하면 총 5件(0.03%)으 

로 광고순위 13순위를 차지한 작은크기의 광고인 

데, 1928년~1930년까지만 광고가 있어 新文明이 

도입된 문화정치기에 일반여성들에게도 유행된 

제품임을 추측할 수 있다. 유행변화가 심해 1927 
년 봄양산은 짧고 가벼우며 살이 여러개 달린 것 

이 유행했고35) 1939년은 자수놓은 것이 유행했다 

36)

5) 洋權
평양양말 공업은 1917년경부터 활기를 띠다가 

1920년대 전성기를 이루는데 1919년경 고무화의 

수요가 격증하자 버선의 대체품으로 등장했으며, 

舶來品과 일본제품은 고가였어 경제형편이 어려 

운 조선인에게 저가의 조선제품의 판매가 증가해 

조선인기업주의 소규모 공장이 늘어났다叫 광고 

도 1917년~1920년까지만 양말그림을 그린 작은 

크기의 광고가 둥장하고 광고횟수는〈표 1〉에서 

처럼 총 26件 (0.16%)으로 12순위인데, 조선인 

기업의 영세함 때문에 양말광고의 빈도와 크기가 

작았을 것으로 추측한다.

IV.結論

1. 品目別 광고빈도에 따른 순위는 신발(45.
7%), 화장품(21.4%), 비누(17.7%), 모자 

(7.2%), 양복(2.5%), 귀금속(2.07%), 婚 

具品 冠服과 圓衫(1.22%), 外套(0.77%), 
염모제(0.6%), 샴푸(0.33%), 洗粉(0.3%), 
양말(0.16%), 내의(0.02%), 양산(0.03%) 
順이 다.

2. 광고의 소구유형을 보면, 모든 품목들이 정 

보전달형 광고인데 양복 • 외투 • 모자는 경 

제적 소구를, 화장품 • 염모제 • 샴푸는 긍정 

적 소구를 많이 사용하였다. 화장품 • 비누 

•모자•샴푸•洗粉둥의 일본인기업주나

상점주 광고는 광고표현도 다양하며 대형인 

반면, 신발 • 귀금속 • 婚具品 冠服과 圓衫 • 

양말 등 조선인기업주가 많이 경영한 제품 

들의 광고는 크기가 작고 단순하며 민족적 

이미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3. 時期別 광고빈도와 일제시대의 통치전략과 

산업구조가 복식에 미친 영향

1) 武斷統治期(1910년〜1919년)

복식관련제품 광고의 빈도는 37.5%로 2순위이 

다. 양화와 모자가 집중적으로 광고된 이유는 경 

제 침략정 책 에 의 한 공산품의 수입증가현상으로 

구두와 모자가 비중높은 수입품이었으며, 강압적 

인 개화정책으로 양복착용이 시작되면서 양복에 

적합한 품목으로 구두와 모자가 수용되 기 시 작했 

기 때문으로 본다.

2) 文化政治期(1920년〜1937년)

일제시대 복식문화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로 복 

식관련광고 비율이 기간중 54%로 가장 높다. 비 

누는 1924년~1933년간 광고횟수가 1순위이며 

1934년~1940년은 화장품광고가 1순위로 나타 

나, 新文明의 시기를 맞아 시행된 문화정책과 수 

입품의존율이 높았던 산업구조를 반영한다.

3) 民族抹殺政治期(1938년〜1945년)

복식관련제품의 광고빈도는 8.5%로 가장 낮으 

며, 화장품,양화점 順으로 다시 양화점의 광고횟 

수가 많아졌고 1943~1945년에는 양화점과 화장 

품광고만 등장했다. 통치 경제체제와 일본독점자 

본의 강화로 수입품일색인 화장품광고의 횟수는 

타 제품에 비해 많으나 다른 시기에 비해 훨씬 감 

소했으며, 국내산업 전반의 탄압으로 국내자본시 

장이 경직되면서 광고게재료가 저렴한 소형 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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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광고가 다시 많아지고,복식제품이 다양하지 못 

하며, 신제품광고도 없이 광고게재량이 감소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매 일신보만 자료로 택하여 복식 

관련제품의 광고를 조사하였는데, 총 84권의 방 

대한 양을 모두 훑어야만 했던 연구방법상 난점 

으로 인해 복식이 아닌 타제품은 조사하지 못했 

다. 앞으로 복식관련제품이 광고 전체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조사하는 것과 일제시대 발행되 었던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의 광고에 나타난 복식을 매 

일신보광고와 비교하는 것도 의 미있는 연구과제 

가 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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